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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에티카』로 읽는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 

2강 『에티카』 제 1부: 신에 관하여 I 
 

1. 신에 관하여 

❋  개념에 대하여 

◎ 사유와 사물의 심신병행론: 신체의 과정과 의식(정신 마음)의 과정이 엄격히 병행적으로

(나란히) 진행되는 것이다. 만약 상호작용이 일치한다면 이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무시하

는 것이다. 결국 이렇게 되면 신체적인 것의 인과적인 사유 연장의 연관이 철폐되어 버린다

(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-예정 조화설) 

◎ 속성(Attribute): 지성이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고 자각되는 것이다. 

◎ 양태(Modus): 실체의 변용(affectio)으로 또는 또 다른 것 안에 있으면서 다른 것에 의하

여 생각되는 것이다.  

 

2. 정리 

◎ 정리1:  실체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. 실체의 일원론이며 간혹 사유 실체와 물질적 실체

를 말하는데 이것은 데카르트의 영향이다. 하지만 스피노자는 궁극적으로 실체는 하나라고 

주장한다. 여기서 변용은 원래상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.  

◎ 정리 2: 각 실체는 자기 자신 안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또한 필연적으로 자신을 통하여 

파악되기 때문이다. 즉 하나의 실체는 다른 실체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.  

◎ 정리 3: 사물 상호 간에는 공통점(gemein haben)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인식될 

수 있다(공리 5). (공리 4에 의해) 결과의 인식(cognitio)은 원인에 대한 인식(cognitio)에 의존

하며 그것을 포함한다. 

◎ 정리 4:  (실체의 속성의 차이에 의해서)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신 안에 또는 다른 것 안

에 존재한다(공리1), (정의 3과 5에 의하여) 지성(인간의 분별력)을 제외하고는 실체와 그것의 

변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. 즉 지성 없이 실체 또는 (정의 4에 의해서) 실체

의 속성과 변용 이외에는 다수의 사물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.  

◎ 정리 5:  서로 다른 여러 실체가 존재한다면, 그것은 속성의 차이에 의해서 또는 변용의 

차이에 의해서 구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(정리 4). 오직 속성의 차이에 의해서만 구분된

다면, 똑같은 속성을 가진 하나의 실체만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.  

그러나 실체는 본성상 자신의 변용에 앞서기 때문에(정리 1) 실체의 변용을 도외시하고 실

체 자체를 고찰할 경우에, 만약 실체들이 변용의 차이에 의하여 구분된다면(즉 정의 3과 공

리 6에 의하여) 실체가 올바르게 고찰된다면, 다른 실체로부터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 

없다. (정리 4에 의해) 여러 가지 실체가 존재할 수 없고, 오직 단 하나의 실체만이 존재할 

수 있다.(동일한 속성을 가진 실체는 여럿이 아니라 오로지 단 하나일 수밖에 없다) 

◎ 정리 6: 사물의 본성 안에는 똑같은 속성을 가지는 두 실체가 존재할 수 없다(정리 5). 

(정리2)에 의해 서로 공통되는 것을 가지는 두 실체는 존재할 수 없다. 그러므로 (정리 3)에 

의해 한 실체는 다른 실체의 원인이 될 수 없거나 다른 실체에서 산출될 수 없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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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정리 7: 실체는 다른 것에서 산출될 수 없다(정리 6의 보충) 그러므로 실체는 자기 원인

이다. (정의1)에 의해 실체의 본질은 필연적으로 존재를 포함하거나, 실체의 본성에 존재가 

속한다. 

◎ 정리 8: 동일한 속성을 가진 실체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며(정리5) 또한 실체의 본

성에 는 존재가 속한다(정리7). 실체는 무한하게 존재하며 그 이유는 그래야만 동일한 본성

을 소유한 다른 실체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기에(정의 2) 그렇게 되면 다른 실체도 필연

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(정리 7). 그러므로 실체는 무한한 것으로 하나의 실체만이 존재

한다. 

 

◎ 정리 9: 정의 4에 의해 명백하다. 

◎ 정리 10: 속성은 실체에 대하여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으로 지성이 인식하는 것이다

(정의 4). 그러므로 속성은 (정의 3)에 의해 그 자체를 통해서 필연적으로 파악된다.  

◎ 정리 11: 이것이 부정된다면 God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된다. 그렇게 되면 (공

리 7)에 의해 실체의 본질은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. 그러나 (정리 7)에 의해 이것은 부당

하다. 그러므로 God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. 

◎ 정리 12: 이렇게 파악된 실체의 분할된 부분들은 실체의 본성을 유지하거나 유지하지 않

을 것이기 때문이다. 이렇게 되면 하나의 실체에서 다수의 실체가 구성될 수 있겠지만 이것

은 (정리 6)에 의해 부당하다. 또한 부분이 실체의 본성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를 취한다면, 

결국 실체 전체는 동일한 부분으로 분할되어 실체의 본성을 상실하고 존재하기를 그치게 된

다. 하지만 이것은 (정리 7)에 의해 부당하다. 

◎ 정리 13: 실체가 부분을 분할된다면 그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의 본성을 유지

하거나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. 그러면 동일한 본성을 지닌 다수의 실체가 존재할 것인데 이

것은 (정리 5)에 의해 부당하다. 다음으로 절대적으로 무한한 실체는 존재하기를 중지할 것

이다. 이것도 (정리 11)에 의해 부당하다. 

◎ 정리 14: God은 실체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속성을 지니는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자

이며(정의 6),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한다(정리 11). 


